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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코로나19 속 관광객 153만…전년대비 2배↑



연천군 임진강 주상절리.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코로나19 악재속에서도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6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천을 찾은 관광객은 총 153만1000명으로 2020년 68만
6000명보다 84만5000명(223%) 증가했다.

연천군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6년 91만명, 2017년 84만명, 2018년 74만명으로 두자릿
수를 유지하다가 2019년 122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관광
객은 감소했다.

이에 연천군은 ‘2020~2023 연천방문의 해’를 정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연천군은 ‘유네스코 2관왕 생태관광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대표 명소인 
재인포폭, 전곡선사유적지, 호로고루성, 주상절리 등을 적극 홍보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해 DMZ 평화의 길 조성, 지오카약 프로그램 운영, 다채로운 
지질·생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천군은 올해 명품생태관광도시를 목표로 임진강 주상절리센터 건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 사업, 지질명소 정비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경기북부 대표 생태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유네스코를 통해 인정받은 청정 자연과 생태환경은 연천군만의 브
랜드이며 큰 강점”이라며 “지속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로 명품생태관광도
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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